
THADD의 한반도 배치도, 한미 FTA도 찬성하지 않지만 미국 여행은 언제나 나의 버킷리스트 중 첫 번째이다. 가족과 함께할 10년 

차 휴가를 준비할 때도 시기는 고민했으나 장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미국이니까! 그중에서도 대자연이 숨 쉬는 미 서부!!

la행 항공권 구매와 동시에 4개월간의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다. 영어로 10초도 말 못하는 영어 왕초보지만 버스를 타고 가이드를 졸

졸 따라다니는 여행은 사절이었다. 오픈카를 타고 우리만의 일정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광활한 미 서부를 활보하고 싶었다. 수많은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 정보를 얻고 편리한 예약시스템을 통해 차량과 숙소를 준비하고 입국 심사 및 최소한의 대화를 위해 2개월간

의 단기 영어를 마친 후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나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무언가에 홀린 듯 

가장 중요한 미국 비자를 안 챙겼기 때문이다. esta를 통해 가까스로 비자를 발급받아 la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으나 라운지에서

의 여유로운 휴식과 면세점에서의 폭풍 쇼핑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욕만 한 바가지는 먹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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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미국 서부로의 여행

14박 15일의 미 서부 여행 일정

세도나의 풍경



미국 내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san-diego 

laX 공항을 경유하여 라디오에서 나오는 ‘uptown funk’를 흥얼거리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휴양도시 샌디에이고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여행지는 아니나 한 해 방문객 수가 샌프란시스코보다 많을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사시사철 쾌적한 기후와 태

평양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샌디에이고는 긴 비행시간으로 지친 우리 여행의 출발지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15일간의 긴 여정 동안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코스트코이다. 미국의 코스트코

는 어떨까? 사소한 것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생각만큼 싸지는 않았으나 현지 가격으로 샀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Hotel del Coronado’ 호텔로 유명한 코로나도 비치로 향했다. 아름다운 해변과 쾌적한 날씨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역 방송사의 야외 공연 리허설이 진행 중이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다니… 공항에서의 비자 실수를 어느 정도 만회한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진다. 언어 문제 등 걱정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순조로

운 출발이다. 이제 숙소에 돌아가 짐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준비하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저 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린

다. 이상하게 우리를 계속 따라온다. 이런! 불행히도 사이렌은 우리를 향한 것이다. 경찰의 지시대로 차를 세운 후 말로만 듣던 ‘손 머

리 위로’를 했다. 잔뜩 겁을 먹고 경찰관의 말에 집중하니 차량의 라이트가 꺼져있어 의심 차량으로 생각되어 검문한 것이라 한다. 우

리는 여행 첫날이라 실수한 것이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한 후 무사히 풀려났다. 문제는 없었으나 가족 모두 많이 놀랐다. 그

러나 고마운(?) 경찰 덕분에 안전벨트하기 싫어하는 아이와 실랑이하는 일은 여행 내내 없었다(경찰의 지적사항이었다) 

샌디에이고는 4,000종이 넘는 동물원, 세계 최대의 해양공원 seaWorld, 서부의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of 

the West)이라 불리는 발보아 공원(Balboa Park) 등 가족 친화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그중에서 우리의 선택

은 레고의 끝판왕 레고랜드(legoland)였다. ‘놀이공원을 굳이 가야할까?’ 하는 나의 주장보다는 아이의 목소리

가 더 컸다. 레고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뿐 아니라 레고로 만든 것 같은 놀이기구, 아담한 워터파크, 심지어 다양

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까지 기대 이상으로 레고랜드에는 많은 볼 거리와 놀 거리가 있었다. ‘그

래서 3 daY-Pass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일 일정도 레고랜드로 급 변경하였다. 숙소 오는 길에 들른 라

호야(la Jolla) 해변에서 만난 물개와 바다사자가 동물원과 seaWorld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샌디에이고와의 아쉬운 작별을 한 후 우리가 향한 곳은 기(氣)의 도시 세도나(sedoan)이다. 세도나로 향하는 중간 기착지로 피닉스를 

선택했는데 세도나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도 있지만 한 번은 가보고 싶었다. 학창시절 찰스 바클리, 케빈 존슨 등이 맹활약한 피닉스 

선스의 향수 때문이 아닐까 싶다. 

god created the grand Canyon, but lives in sedona

기(氣)의 도시 세도나(sedona)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보텍스(Vortex,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곳) 21군데 중 무

려 5개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아침 일찍 피닉스에서 i-17 고속고도를 따라 북쪽으로 2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종 모양의 붉은 

사암으로 유명한 세도나의 대표적인 보텍스인 벨락(BellRock)이다. 구름 하나 없는 파란 하늘과 거대한 붉은 사암의 이국적인 풍경에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여러 vortex 지역을 이동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담는 것도 좋지만 여유롭게 거닐며 세도

나의 경치와 vortex의 기를 음미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기에 걷기 싫어하는 아이를 잘 설득하여 1시간 반 가량의 트래킹을 하기로 했

다.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 새파란 하늘 그리고 신비로운 에너지와 함께여서인지 걸을수록 힘이 난다. 아이도 처음과 다르게 표정이 밝

다. 뛰기로 하고 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준비해 온 줄넘기로 인증 동영상까지 찍을 정도로 잘 적응해주어 고마웠다. 벨락 끝까지 올라가

서 골든벨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잘못하면 여행을 접을 수도 있어 다음을 기약하며 벨락과의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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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보텍스 지역인 Boynton Canyon을 트래킹하고 ‘chapel of the holy cross’, ‘틀라케파케 예술 공예 마을’을 둘러본 후 일몰로 

유명한 에어포트 메사(airport mesa)로 향했다. 에어포트 메사는 말 그대로 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언덕 지대로 세도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해질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세도나의 일몰은 빛의 향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기에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아

쉽게도 날씨가 흐려져 기대했던 빛의 향연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간이 비치는 햇살이 붉은 바위에 퍼져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빛

깔만으로도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통의 전화로 마무리된 라스베가스

세도나와 작별하고 비 내리는 그랜드캐년을 둘러본 후 라스베가스로 가기 위해 카납(kanab)이라는 도시를 잠시 들렀을 때 ‘789’로 

시작하는 낯익은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었다. 순간 좋지 않은 일임을 직감하였다. 역시나… ‘Pd수첩’ 후Cm 중 마지막 7번째 Cm

이 송출되지 않았다는 전화이다. 장비 문제라 믿고 싶었으나 이런 류의 장애는 개발자 잘못일 가능성이 99%이다. 불길한 예감으로 

카납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를 반 이상 남겨두고 라스베가스로 날아갔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컴퓨터를 켜고 회사에

서 보내준 로그와 소스를 검토한다. 역시나 내 잘못이다. 회사에 사고 원인과 대응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고 불방된 마지막 Cm이 보너스 Cm이라 문제없었다는 선배님의 격려도 있었지만 무거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괜찮다고 

가족들에게 말하지만 표정은 숨기지 못하는 나이기에 아내도 아이도 내 눈치를 살핀다. ‘평소에 잘 돌아가다 왜 출장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나?’라는 원망도 들지만 누구를 탓하겠는가? 가족, 회사 모두에 미안한 하루다.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밤은 이렇게 지나갔다(다음엔 웃으며 다시 오리!)

미국 국립공원의 시초,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

la로 돌아와 아이들의 로망인 디즈니랜드를 다녀온 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 일대에 전개되는 면적 3,061㎢의 대자연의 공원으로 1890년 미국에

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종자인 자

이언트 세콰이아(Giant sequoias) 서식지로 유명한 마리포사 글로브(mariposa Grove)를 방

문하였다. 우리 동네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12호로 지정된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곳

의 거목들에 비하면 우리 동네의 자랑은 마치 초등학생같이 느껴진다. 세상에서 25번째로 큰 

그리즐리 자이언트(Grizzly Giant)란 나무는 높이가 자그마치 64m이고 나이는 무려 1,900살 

이상이란다. 2011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셔틀버스로 돌아본 경험이 있어 편안한 여행을 기대

하였으나 이상하게 셔틀버스가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걸어야 했다. 아이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뛴다. 도로 옆에 길게 쓰려져 있는 죽은 세콰이아 나무의 뿌리 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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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en monarch’,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터널처럼 뚫은 ‘the California tunnel tree’, 총각과 세 아가씨 

정도로 풀이 가능한 ‘the Bachelor’ and ‘three Graces’ 등이 유명하지만 이름 없는 세콰이아 나무들도 이 곳만 아니라면 멋진 이

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웅장하다. 현재 마리포사 그로브는 150주년을 맞아 일반 차량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내 트램 도로의 콘크리

트를 모두 뜯어내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은 늘리고 도로는 새로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데 2년간 완전 폐쇄까지 결정하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무엇이 중헌디?’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한다. 

요세미티 절경이 내려다보이는 글레이셔 포인트(Glacier Point), 앨 캐피탄(el Capitan), 브라이들 베일 폭포, 그리고 요세미티의 상

징인 하프 돔까지 한 시야에 담을 수 있는 터널뷰(tunnel View), 그리고 화강암 성상으로는 세계 최대인 엘 캐피탄 주변 트래킹까지 

마치고 요세미티에서 약 90분 거리인 오크허스트(Oakhurst, 요세미티 주변은 숙소가 많지 않다. 물론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다)

에 위치한 숙소로 돌아와 내일 있을 요세미티 밸리 여행을 준비한다.

요세미티 벨리는 무료셔틀, 유료 투어인 벨리 플로어 투어(Valley floor tour) 등 여러 방법으로 여행할 수 있으나 우리는 나무숲과 강, 

호수 사이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투어를 선택했다. 아이와 2인용 자전거를 빌려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

진 않았지만 어디 가더라도 아름다운 숲, 폭포, 시내, 호수와 함께 하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곰 한 마리와 마주치는 추억

을 만들고 싶었으나 사슴으로 만족해야 했다. 5월은 겨우내 얼려있던 얼음이 녹아 일 년 내 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요세미티의 아

름다움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시기이다(2011년 10월, 요세미티를 방문하였을 때 숲을 거울처럼 비친다는 mirror lake의 수량이 거의 

없어 실망한 적이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밸리 이곳저곳을 숨 가쁘게 달린다. 서둘러야 했다.. 이유는 바로 티오

가 패스(tiOGa Pass)를 달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글레이셔 포인트(Glaci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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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지난 요세미티 여행 때 너

무나 인상적이었던 tiOGa Pass를 다시 한 번 달리는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Olmstead Point라는 곳

을 제외하고는 유명한 포인트조차 없으나 황량한 듯 거친 매

력을 발산하는 도로와 황량함 사이에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tenaya lake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난 여행의 설레임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싶었다. 실제로 여행 내내 나만 흥분하였지 아이

는 tenaya lake에서 엘사공주 놀이할 때만 즐거워했고 아내

는 해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해야 한다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tiOGa Pass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결빙으로 인해 1년의 반 이상은 도로가 폐쇄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날 도로가 개방되어 아쉬움 없이 요세미티 여행을 마칠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l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여행의 마지막은 미국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도 

이번 여행의 목표 중 하나였다. 바다사자로 유명한 피어 39(Pier 39)에서 명물인 클램파우더로 간단한 식사를 한 후 금문교로 향했다. 

흐린 날씨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이지만 오늘만은 파란 하늘이다. 하지만 강력한 바람이 우

리의 폐달을 멈칫하게 한다. 가뜩이나 부실한 하체에 아이를 태우는 것도 버거운데 역풍까

지 불다니, 돌아갈까를 수없이 고민하고 몇 번을 쉬어간 끝에 금문교에 도착하였으나.. 아이

는 감흥이 없다. ‘여기가 영화 Big Hero에 나온 그 다리야!’ 라는 말에도 시큰둥하다. 아이에

게는 그냥 커다란 금색도 아닌 주황색 다리인가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에 돌아갈 걸… 

이라는 후회도 잠시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찌 금문교를 방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순풍을 맞으며 pier 39에 돌아와 또 다른 명물인 케이블카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언덕을 감상하기로 하였다. 샌프란시스

코의 언덕은 많은 영화와 Cf의 배경이 될 정도로 유명한데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도로 사이의 풍경과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도

심의 모습을 감상하기에는 케이블카가 제격이다. 도착지에서 운전자와 승무원이 기계장치가 아니라 수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

은 관광객들에게 낭만을 선물해준다. 케이블카의 종점은 샌프란시스코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니온스퀘어이다. 이 중심가에서 평일 오

후 도심의 여유로움을 만끽한다. 애플의 본 고장인만큼 애플스토어도 둘러보고 역사가 녹아있는 광장을 거닐고 유니온스퀘어가 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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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차 한 잔도 마신다. 저녁은 다양한 스테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tad’s steaKs에서 1인 1스테이크로 해결한다.

10년 차 휴가의 마지막 일정으로 아이 교육 목적으로 미국 명문 사학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을 방문했다. 아

이도 어리고 교육열 또한 뜨겁진 않으나 미래 수험생의 아빠로서 외국 대학 한 곳은 방문하여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잘못 갔다. 스탠포드 대학은 나나 아이에게 미국 31대 대통령인 Herbert Hoover를 기념하는 Hoover 타워는 높고, 로뎅이 만들었다는 

‘칼레의 시민’은 “와!!”이고, 해질녘의 memorial Court는 정말 멋진 그런 관광지일 뿐이었다. 대학의 역사, 인물 등을 공부하고 갔어

야 했는데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와 아빠 친구 명재 삼촌이 나온 대학이라는 것 빼고는 아이에게 해 줄 말이 없었다. 저녁도 구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같이 먹으려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쉬움은 남으나 이 또한 좋은 경험이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언

제 외국 대학을 가보겠는가?^^

여행을 마치며 

14박 15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느낌은 허전함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여행이 끝났기에 그랬고 여행

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도 그랬다. 4개월여 동안 준비한 일정들이 실제 내 눈 앞에 펼쳐지니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고 그 광경들이 눈에서 떠나질 않는다.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했다면 더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

다. 그러나 여행은 역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즐겁다. 12시간의 비행과 6시간의 운전도 긴 줄에서의 기다림도 가

족과 같이 하기에 힘든 줄 모른다. 그래서인지 다음 여행이 더욱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 “여보~ 다음 15년 차 여행은 밴쿠버에

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자구^^~”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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